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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약품, 동아․유한 인수 군침?
빅3 중 한곳 주식 5%이상 취득 … 순수 투자목적인지는 불분명

한미약품이 국내 빅3 제약기업 중에서 한 곳의 주식을 5% 이상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빅3 제약기업은 동아제약, 유한양행, 한미약품 순으로 현재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2

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.

한미약품 관계자는 1월15일 “이른바 5% 룰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오늘 중으로 신고하고 공시할 방침”이라고 

말했다.

5% 룰은 증권거래법상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소유분을 합해 공개기업의 주식을 5% 이상을 보유하면 5일 이

내에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.

5% 룰 규정은 이후 보유주식이 1% 이상 변동할 때마다 5일 안에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한미약품이 주식시장에서 5% 이상의 주식을 산 국내 빅3 제약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곧 

밝혀질 것으로 보인다.

한미약품은 어디까지나 순수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말하고 있다.

이에 대해 증권가와 제약업계 주변에서는 한미약품이 경영참여 의도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

초리를 보내고 있다.

한편, 한미약품은 2005년 말 동아제약 주식 1.2% 정도를 투자목적으로 사들여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

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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